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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
지주회사 SK홀딩스와 자회사로 분리 … 복잡한 지분구조 해소가 관건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중ㆍ장기적으로 삼성과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주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향배와 대기업의 지배구

조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는 4월11일 이사회를 열어 7월1일자로 회사를 지주회사(가칭 SK홀딩스)와 사업 자회사(SK에너지화학)로 

분할해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충족기한인 2009년 6월까지 기존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가 

SK에너지화학,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 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주요 사업 자회사를 거느

리는 수직 출자구조로 단순화된다.

또한 자회사는 각기 사업분야가 유사한 SK인천정유, 대한송유관공사, 텔링크, 텔레시스, SK가스 등 27개 회

사 주식을 각각 나누어 보유하면서 손자회사로 두게 된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SK케미칼과, SK케미칼이 

지배하고 있는 SK건설은 수직 출자구조에서 배제됐다.

SK그룹의 사촌형제간 지분 정리와 계열사 나누어맡기 구도가 그동안 예상돼왔던 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앞으로도 분할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 채택한 분할방식은 회사 재산과 주주 보유주식의 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인적분할로, SK의 기존 주주

는 분할에 따라 1주당 지주회사 주식 0.29주, 사업 자회사 주식 0.71주를 분할 공급받게 된다.

SK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주주들의 요구, 경영효율성 증

대, 지배구조의 획기적 진보 등을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헌철 SK 사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며 사업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춰 사

업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정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계열사 동반부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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